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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3일(수) ~ 24일(목)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한 2020년 조합원 총회 최종 집계 결과, ‘2020년도 단체교섭 가협약(안)’에 대해 KT노동조합 조합원 17,682명 중 15,929명, 공공운수노조 KT지부 조합원 26명 중 17명의 투표를 포함하여 총 90% 투표율과 찬성 14,784표(92.7% 찬성률)로 가결됐다.��가협정(안)의 내용은 1.임금분야 △임금 2%인상 △일시금 200만원, KT주식 45주 지급 2.인사/보수분야 △기준연봉 등 보수체계 개선 △현장 장기근무 고성과자 발탁승진 △창업지원 휴직개선 3.복지분야 △미래육성 포인트 신설 △상조서비스 개선 △건강검진제도 개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가계안정 대부개선 △생활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650억 출연 4.복무분야 △안식년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반차제도 개선 △부서장재량 포상휴가 신설 △유연근로제 개선 등이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8월 27일(목)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본회의 2회. 2개 분야 실무소위 각 6회, 축조심의 9회씩 총 23차례 협상을 이은 끝에 지난 21일(월) 가협정(안) 합의에 이르렀다.��김해관 위원장, “독려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 아쉬운 점은 향후 계속 보완·충족해 나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김해관 위원장은 총회가 끝난 뒤 “먼저 단체교섭의 과정을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 밝힌 뒤 “교섭이라는 것이 매해 마음처럼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내수부진, 실업증가 등으로 상당수 대기업 사업장이 임금동결로 단체교섭을 타결 짓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더욱 복잡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이어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섭결과 임금 2% 인상과 예년을 상회하는 일시금 지급, 세대간 균형을 맞추는 제도개선은 조합원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한 산물이었다”며 “이룬 것에 대한 보람보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지만 조합원의 의견개진과 조언에 어긋남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http://www.kttu.or.kr/


제13-427호, 2020년 9월 24일(목)





2020년 단체교섭 가협약(안)�조합원 총회 결과 찬성률 92.7%로 가결










